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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약속

저는 여러 대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졸업식에 참석을 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는 제자들이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교수로서 자기에게 충고나  권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제가 주로 주는 충고는 두 가지 입니다. “Under-promise and over-deliver” 즉 “약속은 능력보다 적게 하고 실천은 약속보다 더하라.” 가 그 하나이고 또 하나의 충고는 “Give more than required.” 즉 “요구된 것보다 더 주라 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충고를 좌우명으로 삼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나친 약속을 해서 낭패를 경험한 판매원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온 강력한 진공청소기를 파는 한 판매원이 찾아간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한분이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난 가난한 노파로서 그런 진공청소기를 살만한 돈이 없습니다.”라고 말 하니까 그 판매원이 자신 만만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시범을 보여 드리면 할머니께서는 이 청소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시범을 보여 드린 후에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 청소기는 뭣이든지 자죽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할머니가 반응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 판매원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 이 청소기가 얼마나 청소를 깨끗하게 흡수를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판매원은 푸대에 담아 온 마분을 카펫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청소기가 이 마분을 말끔히 청소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청소기가 흡수를 하지 않는 마분은 제가 먹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할머니가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이봐, 젊인이, 당신은 위가 대단히 큰 모양이군요. 내가 전기 요금을 내지 않아서 어제 전기가 끊겼다오.”  큰 소리를 친 판매원은 낭패를 당한 것이지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지나친 공약을 해 놓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습니다.

결혼도 약속이고 계약도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해서 부부간의 사이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상태도 걷잡지 못하게 악화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했지요. “몇 사람을 몇 번 정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약속이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여 단기적인 이득을 챙길 수는 있으나 그런 상행위는 영구적인 고객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약속이행에 성실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울어지게 마련이고 그런 업체는 존속하지 못해야 올바른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동포기업에는 영주권을 신청해줄 일자리가 우선 순위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또는 계속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H1 비자를 얻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기업에는 우수한 동포 지망생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영주권등을 약속해놓고 자의이든 타의이든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직원과 고용주는 영구적인 원수관계가 수립됩니다. 저는 이런 약속이 성사되지 않아서 큰 피해를 보는 고용주와 피 고용인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직장이 아니고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여성이나 남성에게 결혼을 정식으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심한 법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속을 했으면 있는 성의를 다하여 지켜야 할 것이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데 듣는 사람은 약속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서 언행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이것이 자나 치면 악이 된다”고 했습니다.끝
